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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upon developing repairing and restoration methodologies of the Paleolithic

sites. The Paleolithic era is not only the remote past, which ended ten thounds years ago, but the period

of much different ecological condition compared with that of these days. There have been two kinds

of conservation method adopted to restoration of Paleolithic sites which are historic park and ecological

park.

But there left not much historic remains than ecological sources in most Paleolithic sites, restoring

them into ecological park is thought to be more reasonable for the purpose of conserving sites and

remains. The first step of restoring Paleolithic sites is reconstructing environmental background in

which they earned a living with their own life style at that time.

There are three ways of ecological restoration for prehistoric sites, which are the reclamation, the

rehabilitation, and the restoration. The reclamation requires physical modification, and the rehabilitation



문석기․장호수68

does biological modification, but only the restoration requires improved management. Among them, the

most desirable way applicable upon the Paleolithic sites restitution is the reclamation.

Key Words：Paleolithic, Ecological Park, Restoration, Reclamation, Rehabilitation.

I. 머리말

유적(遺蹟)은 땅속에 들어있는 역사의 증거이

며 고고학 발굴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

다. 유적 발굴에서 나오는 물질자료들은 유적 형

성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생활자료이며,

이들 자료를 통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게 된다. 선사(先史)유적은 구석기,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남긴 유산이며 그들은 오늘날과는 매우

다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하여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기후, 식생환경, 동물상, 지질환경 등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선사문화를 이해하는데 한계

가 많다. 특히 구석기시대는 지구상에 빙하가 넓

게 발달하여 매우 추웠던 시기도 있었고, 그와는

반대로 지금보다 따듯했던 시기도 있었기 때문에

자연환경 변화와 더불어 생태환경이 급격히 변했

던 시기이다. 또한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기술이

낮은 단계로 자연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당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요소이다.

유적은 발굴조사가 진행되고 난 뒤 중요도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관리하기도 한다. 유적이 문

화재로 지정되면 보존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

비․복원 과정을 거쳐 현장을 일반에 공개하면

서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또는 관광자원으로 활

용하기도 한다. 유적의 정비․복원은 유적의 성

격에 따라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역사

자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역사공원의 형태

로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선사유적은 유

적 형성 당시의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수요

소이기 때문에 선사유적의 정비․복원 계획에서

는 생태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선사유적

은 단순히 역사자원이라기 보다는 생태자원으로

서 가치도 갖고 있다. 따라서 구석기유적 정비․
복원의 방향은 역사적 가치와 생태적 가치를 함

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선사유적의 정

비․복원은 이제까지는 주로 역사적 가치 보존

을 위한 현상보존 차원에서 원형 보존 위주로 진

행되어 왔는데(표 1 참조), 그 까닭은 당시 환경

에 대한 연구자료가 부족할 뿐 아니라 한편으로

는 선사유적에 대한 복원․정비 방법론이 마련

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유적의 정비․복원에 관한 일

반 이론을 토대로, 선사유적의 정비․복원 특히

구석기시대 유적의 정비․복원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석기시대는 현재와 다른

생태환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환경의 복

원을 위한 생태학적 방법과 고고학적 방법을 아

울러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

검토하며, 당시 생태환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

가에 대한 현실적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

구석기유적을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체험

자에게 유적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더불어 교

육과 체험을 통해 선사시대 자원이용 전략을 학

습하고 선사시대 사람들의 친환경적인 생활방식

을 경험함으로서 현대인들이 환경보호에 책임있

는 행동을 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선사유적, 특히 구석기유적의 정

비․복원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구석기시대는 지금으로부터 1만년전

에 끝난 오래된 과거이며, 오래된 만큼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질자료들은 많지 않다. 또한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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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매우 다른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살았던 시대

이므로 당시의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구석기

유적의 정비․복원에서 첫 번째 과제로 나타난

다. 구석기시대 생태환경을 복원하는 것은 단순

히 유적 현장에서 재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석기시대 사람들의 생계방식과 자원이용 방법

을 터득하고, 그들의 생활방식을 추체험함으로서

현대인들의 환경윤리를 바로잡는 교육적인 목적

도 있다. 따라서 구석기유적의 환경을 복원한다

는 뜻보다는 재현하는 의미가 강하다.

구석기시대는 지질학적으로 제4기(Quaternary)

에서 플라이스토세(Pleistocene)에 해당하며, 홀

로세(Holocene)이후 지금에 이르는 현세와는 매

우 다른 환경속에서 살았다.1) 현재와 다른 자연

환경 요소들로 이루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현재

의 생태계에서 당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어

려우며, 복원 생태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방법

도 한계가 있다. 또한 구석기시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연구자료의 한계와 기준 생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태학에서 사용하는 생태복원

방법론을 살펴볼 것이다. 생태학에서는 훼손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생태복

원이라고 하며, 현재 인류의 삶의 터전을 개선하

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고고학에서는 과거 인류

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생태복원의

목표가 설정된다. 그러나 생태복원의 궁극적 목

표는 복원 뒤에 나타날 개선 효과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교훈

을 얻는 것에 있다.

구석기시대 생태환경을 복원할수 있는 재료는

유적에서 나온 동․식물 자료들이 대상이 되며,

동․식물자료의 표본 추출과 생태적 의미 부여

는 고고학에서 사용하는 고환경복원 방법론을 살

펴볼 것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선사시

1) 제4기(Quaternary)는 플라이스토세(지금으로부터 180

만년전에서 1만년 전)와 홀로세(1만년전부터 현재)로

나뉜다.

대 생태복원의 현장을 자연형 복원, 유사자연형

재생, 인위적 재현으로 구분하여 사례를 분석하

고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볼 것이다.

이렇게 하여 찾아진 문제점들과 방법론들을 근거

로 구석기유적 정비․복원의 방향을 제시해 보

려고 한다.

III.유적의 정비․복원 및 활용

1.유적 정비․복원의 원칙과 기준

1) 유적 정비계획을 위한 법적 근거
문화재는 여러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유적은

땅속에 들어 있는 역사의 흔적으로 흔히 매장문

화재로 알고 있으며, 고고학 발굴을 통해 그 모습

을 드러낸다. 유적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난

뒤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로 지정하며, 지정문

화재는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 ‘유

적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2) 또한 문

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기

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문화재 기본

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3) 시․도에서 지정한 지방문화재들도

국가 지정문화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본계획을 수

립하게 된다.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들은 문화

재 보존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목표, 이전의 문화

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문화재 보수․정
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이다.

2) 유적 정비 일반 기준
지정문화재는 시․군 단위에서 관리하는 것이

2)국가에서 지정한 유적은 ‘사적’이라고 하며, 시․도

에서 지정한 것은 ‘기념물’이라고 한다. 국가 지정

‘사적’은 현재 500건 정도이며, 유적정비계획이 수

립되었거나 진행중인 것은 180건 정도이다.

3) 문화재보호법 제6조, 문화재 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 문화재보존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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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이름 시대 발굴조사 입지여건

보존․관리 활용
정비

계획현상

보존

유구

정비

현장

복원

전시

시설
교육

공주 석장리 구석기 1964-1971 강변대지 ◦ ◦ ◦

제천 점말동굴 구석기 1973-1980 산악동굴 ◦ 2010

단양 상시굴 구석기 1980 산악동굴 ◦

연천 전곡리 구석기 1981-2010 강변대지 ◦ ◦ ◦ ◦ 2007

단양 수양개 구석기 1981-2011 강변대지 ◦ ◦ 진행

단양 금굴 구석기 1981-1983 강변동굴 ◦

단양 구낭굴 구석기 1986-2011 산악동굴 ◦

양구 상무룡리 구석기 1987-1989 강변대지 ◦

파주 주월리 구석기 1990 강변대지 ◦

순천 죽내리 구석기 1996-1997 강변대지 ◦

청원 소로리 구석기 1997-1998 강변대지 ◦

순천 월평 구석기 1998 강변대지 ◦ 2005

4) 표 1은 유적 발굴보고서와 사적정비편람(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미발간자료)의 수록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표 1. 우리나라 선사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 현황.
4)

원칙이며, 관리단체는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문화재별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유적 정비계획을 수립하

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업무에 관한 지침으로 정

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문화재청,

2009).

먼저 정비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으로는 문화재

의 원형 보존과 학술 연구 및 고증을 통한 문화

재의 진정성 및 가치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정

비계획 수립시 유의사항으로는 유적의 유형별․
시대별․지역별 특징 및 성격 등에 맞게 문화재

별로 그 가치를 살려서 특성화된 정비계획을 수

립하고, 역사적 사실과 연구 고증을 바탕으로 보

수․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유적 주변의 역사문

화경관 외에도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활용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참

여와 문화재의 가치 및 효용성을 높인다.

한편 유적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방법

으로 유적 및 유구의 보존관리상 지장이 되는 수

목은 제거하고, 전통 수종 및 보존가치가 있는 수

목은 보존 조치해야 한다. 조경 정비를 할 경우에

해당 유적 및 유구 안은 수목 식재 및 정원석 배

치 등의 조경을 하지 않고 기존 상태로 보존하면

서 전통수종으로 정비한다.

위와 같이 유적 정비의 일반 기준은 건물터 등

뚜렷한 구조물을 남기고 있는 역사시대 유적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유구 정비와 주변경

관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선사유적은 역사

유적과는 달리 뚜렷한 유구를 남기지 않는 것이

많으며 주변환경을 비롯한 자연환경 요소들이 현

재와는 많은 차이가 있어 선사유적의 정비 기준

은 역사유적과는 다른 방법을 필요로 한다.

2.우리나라 선사유적 보존관리 실태

선사유적은 현재와는 다른 환경을 배경으로

살았던 곳이며, 입지여건에서도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선사유적은 역사유적과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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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 이름 시대 발굴조사 입지여건

보존․관리 활용
정비

계획현상

보존

유구

정비

현장

복원

전시

시설
교육

대전 용호동 구석기 1999-2001 강변대지 ◦

영월 연당쌍굴 구석기 2004 강변대지 ◦

장흥 신북 구석기 2003 강변대지 ◦

서울 암사동 신석기 1967- 강변대지 ◦ ◦ ◦ ◦ ◦ 2008

양양 오산리 신석기 1981- 해안사구 ◦ ◦ ◦ ◦ 1998

고성 문암리 신석기 1998-2002 해안사구 ◦ 진행

부산 동삼동 신석기 1969- 해안대지 ◦ ◦ ◦ 1992

통영 연대도 신석기 1988-1990 도서해안 ◦

통영 상노대도 신석기 1978 도서해안 ◦

충주 조동리 신석기 1996-2000 강변대지 ◦ ◦ ◦ 진행

제주 고산리 신석기 1994- 해안대지 ◦ 진행

창녕 비봉리 신석기 2004-2005 해안습지 ◦

울산 성암패총 신석기 1998 해안 ◦

시흥 오이도 신석기 1988- 도서해안 ◦

통영 욕지도 신석기 1974 도서해안 ◦

인천 삼목도 신석기 2003 도서해안 ◦

부산 범방패총 신석기 1991 해안 ◦

춘천 교동 신석기 1962 동굴 ◦

표 1. 계속

관리 수단이 필요하며, 현장 보존과 복원을 위한

방법론에서도 역사유적과는 차이가 있다. 선사유

적 가운데 학술목적으로 발굴한 유적과 개발지역

구제발굴 결과 현장이 보존된 유적으로 국가 지

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로 지정 관리하는

것은 모두 30건이다. 이들을 시대에 따라 나누면

구석기유적이 15건, 신석기유적이 15건이며 그

가운데 정비계획이 수립된 곳은 10건이다(표 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선사유적의

보존관리는 주로 역사적 가치 보존 차원에서 현

상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상 보존은 문화재

를 원형대로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치이며 소극

적 의미의 정비수단으로서 유구 정비를 포함한

다. 그러나 유구 정비는 2개 유적에서 나타날 뿐

아직은 적극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적의 보존과 더불어 활용성을 높

이는 방법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유적 활용을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

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선사유적 정비계획은 유적 주변

정비, 전시관 건립, 현장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적 활용에 가장 많이 사용

하는 방법은 전시시설로서 전시 방법은 실내 전

시와 야외전시의 두가지 방법이 적용되는데, 선

사유적의 경우 아직은 실내 전시 위주로 구성되

어 있다.

3.선사유적 정비의 대안적 수단으로서 생태공

원화 방안

유적의 정비․복원은 역사자원을 매개로 하

며, 정비․복원 결과는 흔히 역사공원 형태로 나

타난다. 우리나라 관련법에서는 역사공원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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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 유물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과 교육을 목적으로 설치

하는 공원을 말한다.5) 그러나 개념을 보다 확대

하여 규모나 입지, 가치 등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역사공원(Historical Park)은 도시공원 뿐 아니라

미국 국립공원(National Park)씨스템의 한 계통이

며(문석기, 1990), 역사적인 문화경관을 보존함과

동시에 여가 및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역

사가 살아 있고,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공원으로 정의될 수 있다(안계복, 2001). 그

러나 선사유적은 역사유적과는 달리 뚜렷한 유구

를 남기지 않는 것이 많아 역사공원으로서 한계

가 있으므로 유적 정비의 대안으로서 생태공원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생태공원(Ecological Park)이란 자연관찰 및 학

습을 위하여 공원녹지를 생태적으로 복원, 보전

하여 이용자들이 자연속에서 동식물들이 성장,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제공된 장소

이며, 생태원리에 입각하여 야생 생물의 서식처

를 도입하고, 자연생태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생

태계 원칙으로서 다양성, 순환성, 안전성, 자립성

에 의해 스스로 조절되도록 조성된 공원이다(김

귀곤․조동길, 2007). 또한 생태공원의 기능은

자연보호와 함께 환경 학습지역이 될 수 있으며

(龜山章․倉本宣․이명균 등 편역, 2004), 생태

공원은 조성 방법에 따라 보전형 생태공원과 복

원형 생태공원으로 나눌 수 있다.

선사 유적을 소재로 하여 공원을 조성한 것은

역사공원의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선

사시대, 특히 구석기시대는 아득한 옛날 사람들

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시절이므로 역사적으로 직접 연

결되지 않는 사실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역사공

원과 생태공원을 연계하는‘역사생태공원’을 생

5) 법에서 정의하는 것을 보면 역사공원은 생활공원 이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주제공원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각해볼 수는 있지만 각각의 주제가 분명히 다르

고 서로 대등한 공간 위계와 구성을 가져야 하므

로 2개의 주제를 하나로 결합하기는 어려운 실정

이다(장종수․김충식, 2006).

따라서 선사유적은 생태환경 복원을 기본으로

하여 유적 형성 당시의 생활환경을 이해할 수 있

도록 복원형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하는 것이며 선사유적의 생태공원화 방

안을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선사시대 생태복

원 방법론이 요구된다.

IV.선사시대 생태복원 방법론

1.생태복원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생태학에서 생태복원 방법론-재료, 방법, 제
한요소

생태복원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간섭에 의

해 훼손된 생태계를 훼손 이전 또는 유사한 생태

계로 돌리는 노력을 말하며(문석기 등, 2000), 생

태학의 정의에 따르면 퇴화되었거나(degraded),

훼손(damaged), 또는 파괴된(destroyed)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을 말한다. 생태복원

방법에는 종복원, 전체 생태계복원, 경관복원, 생

태계 서비스 복원 등이 있다.

복원 생태계는 몇 가지 속성을 띠게 되는데 첫

째, 기준 생태계의 특징적인 종조합과 적정한 생

물공동체 구조를 이루며, 둘째, 토착종이 가장 많

아지게 되고, 셋째, 안정적인 종구성을 이룰 수 있

도록 재생산이 가능한 물리적 환경을 이루며, 넷

째, 생태계 총량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과 스스

로 유지할 수 있는 탄성을 갖고 있다(SER, 2004).

생태복원에서 복원의 모델이 되는 것을 기준

생태계라 한다. 기준생태계(reference ecosystem)

는 생태복원 계획의 모델이며, 복원 뒤에 평가기

준이 되는 것으로 실제 현장이거나 기록으로 남

아있는 것, 또는 생태계 발전 과정의 어느 한 시

기를 나타낸다. 생태복원의 모델은 기준 생태계

가 되는 여러 개의 단일 생태계들을 조합하여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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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것이 좋다. 기준생태계 정보에 포함할 사항

은 종 목록, 위치 정보, 사진, 물리적 조건, 주변

상황, 대상지의 역사기록과 구전자료, 그리고 고

생태자료(꽃가루, 목탄, 나이테자료) 등이 있다.

생태적 복원에서 복원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복원

이 필요한 분명한 이유, 대상지에 대한 생태적 기

술, 복원의 목표와 목적, 복원 기준 설정, 경관과

의 통합 방법, 유기체와 신진대사를 어떻게 달성

할 것인가, 그밖에 명확한 계획, 일정 및 예산 등

이 포함되어야 한다(SER, 2004).

생태복원은 진행과정에서 먼저 생태복원의 필

요성을 확인해야 한다. 복원이 필요하게 된 까닭,

복원 뒤에 나타날 개선 효과로서 생물다양성 증

진, 먹이사슬 개선, 삶의 질 향상, 경제 지속성,

정신적 충만, 자연의 아름다움 제공, 현장 참여

학습을 통한 교육효과 등이 명확해야 한다. 다음

으로는 복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고, 생태계의 건강함과 지속가능한 잠재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SER, 2005).

2) 고고학에서 생태복원 방법론-재료, 방법, 제
한요소

고고학은 인류가 남긴 물질자료를 통해 인류

문화의 발전단계를 연구한다. 그런데 인류의 삶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질문화의 형성배경인 자

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며 특히 선

사시대의 삶은 자연의 지배를 많이 받았기 때문

에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인류의 삶

의 배경으로서 자원획득을 위한 서식처의 조건을

확인하고 문화변동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선사

고고학에서 생태복원은 필수과제가 된다. 따라서

사라진 환경이 과거의 문화와 삶에 미친 영향을

묘사하기 위하여 고고학은 여러 분야의 자연과학

의 힘을 빌려야 한다.

고고학에서 생태환경 연구가 가장 활발히 진

행되는 것은 플라이스토세의 마지막 빙하 최성기

(Last Glacial Maximum), 플라이스토세-홀로세이

행기, 홀로세 기후극상기(Climatic Optimum)에

그림 1. 고고학에서 생태복원의 목표와 의미.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이는 고고학적 관점에

서 보면 후기구석기시대 새로운 석기 기술의 등

장, 농경 문화의 발생, 해수면 상승과 인류 생활

거점의 이동이라는 인류 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중

요한 분기가 되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기후 변화와 그 뒤를 이어 나타나는 생태환경의

변화에 맞춰 인류의 생활 방식이 변하는 과정이

다(장호수, 2011).

고고학에서 생태환경 복원은 먼저 식생환경에

관한 연구로부터 시작한다. 구석기시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생태환경을 먼저 알아야

하며 당시 생태환경은 유적 발굴에서 나온 동식

물 자료 등 대체자료(Proxies)6)를 통해 알수 있

다. 식생은 기후와 지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

으므로, 식생복원은 기후와 지형복원과 별개일수

없다. 식생복원은 대형식물, 꽃가루, 포자, 규산

체, 화학침전물, 유기물흔적 등을 1차 자료로 이

용한다. 그밖에 퇴적물, 지형, 동물자료 등이 보

조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 고고학에서 생태환경

을 연구할 때 유적의 생태를 연구하는 것과 유적

에서 인간 거주의 생태를 연구하는 것은 다르다.

유적의 생태가 퇴적과정이나 퇴적후 변화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인간 거주의 생태는 유

6) 구석기시대 생태환경은 직접 관찰자료들이 없기 때

문에 유적에서 발굴한 동식물 화석이나 지층에서 나

온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유추할수 밖에 없다. 이들

을 대체자료(Proxies)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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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scale) 시간 단위 공간 규모 변화상 고고유적 단위

mega-scale 1백만-46억년 대륙 범위
전지구적 변화

암권, 빙권, 생물권

macro-scale 1만-1백만년 1억km
2
범위

아대륙 규모 변화

빙하-간빙주기

멸종 생물

meso-scale 500-1만년 10-1만km
2
범위

2차 지류 변화

생물종 이동, 우점종 변화

점이대 대체 등 장기변화상

유적지구 단위

자원획득 범위

도시 단위

micro-scale 1-500년 1km
2
범위

1차 지류 변화

들불, 폭풍, 벌채, 홍수, 산사태,

등으로 인한 식생변화,

동물개체수 변화, 숲의 이동,

물길 변동

집터

행위공간

표 2. 고고학에서 생태환경 연구에 필요한 시간과 공간 규모.7)

적 단위가 아닌 보다 큰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한

다(D. F. Dincauze, 1987).

고고학자들은 유적 차원의 식생환경에 먼저

관심을 갖고 분석한다. 꽃가루(Pollen)분석 자료

는 특히 단위 유적의 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

로 활용된다. 그러나 인간 거주의 생태를 연구하

려면 보다 넓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

변화를 알 수 있도록 유적 단위 분석자료들을 종

합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문화변동의 원인을 찾

거나 문명의 발전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macroscale(표 2)에서의 기후와 생태변화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Hazel R. Delcourt and Paul A.

Delcourt, 1988).

3) 생태복원의 궁극적 목표
생태복원은 퇴화되었거나, 훼손되었거나, 파괴

된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며, 복

원 뒤에 나타날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미적, 교

육적, 학술적 개선 효과들 뿐 만 아니라 생태원리

에 관한 이론적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고고학 분야에서는 과거 인류의 역사를 밝히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생태복원의 목표가 설정되고,

생태학 분야에서는 현재 인류의 삶의 터전을 개

선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다. 생태복원의 개념이

자연상태를 회복하고 재조성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래의 생태계와는 달라도 생태계의 기능을 더

좋아지도록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에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교훈을 얻는데 있다고 보아

야 하는 것이다.

2.생태복원 사례와 분석

1) 자연형 복원 사례 
(1) 러시아 평원 플라이스토세 공원7)

러시아 과학자 지모프(S. Zimov)는 러시아 남

부 평원에 빙하기의 들소와 털코끼리가 살았던

생태환경을 복원하고 당시와 같은 종류의 짐승들

을 되살리려는 시도로 플라이스토세 공원을 조성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사업에 참여하

고 있는 일본 학자는 시베리아 동토지대 얼음속

에 남아있는 털코끼리에서 DNA를 추출하여 현

생 코끼리 알에 넣어 부화하는 방식으로 털코끼

리를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모프는 구석기시대 동물의 멸종 원인은 기

후변화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지나친 사냥활동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당시 식생환경을

7) Hazel R. Delcourt and Paul A. Delcourt 1988, Dena

F. Dincauze 1987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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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고 그때 살았던 짐승들과 유사한 종으로

지금은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옮겨 놓

으면 당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구석기시대의 이곳에는 털꼬끼리, 털코뿔소, 들

소, 말, 영양, 동굴사자 등이 서식하였고, 당시 식

생환경은 초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지금은

순록떼만이 살고 있는 툰드라지대로 남아 있다

(Stefan Lovgren, 2005).

플라이스토세 공원의 전체 규모는 160km
2
이며

그 중 20km
2
는 담을 둘러 보호하고, 공원지역 주

변으로 600km2는 완충지대로 설정한다. 공원지

역 안에는 야쿠트말, 순록, 말사슴이 서식할 수

있게 하며, 초식동물의 밀도를 높여 식생과 토양

을 안정화시키고 초원성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

록 한다(그림 2 위). 그러나 한편으로는 초식동물

의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시베리아 호랑이가

생태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

다(Sergei A. Zimov, 2005).

(2) 북미대륙 플라이스토세 야생복원

미국의 생태학자들은 플라이스토세에 북미대

륙에 살았던 대형 포유동물들을 대신하여 아프리

카 코끼리, 사자, 치타, 야생말 등을 가져와 생태

계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이른바 `미국 생태역사

공원' 계획을 제안하였다. 이 계획은 한편으로는

멸종 위기에 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야생동물

들에게는 안전한 서식처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북미 대평원을 관광자원으로 만드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큰 짐승들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으나 이들도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할 것으

로 예상되므로, 북미대륙 일부 지역을 야생으로

되돌리는 것은 동물의 멸종을 막고 생태계를 보

존할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으로 기대하는 것이

다(Josh Donlan, 2005).

플라이스토세에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에 대형

포유동물들이 살았으나 북미 대륙에서는 멸종 사

태가 벌어진 뒤 작은 동물들만 남게 되었다. 대형

육식동물과 초식동물들은 생물다양성을 유지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멸종된 많은 포유

동물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들의 진화

양상을 결정했을 것이라고 본다. 북미대륙을 야

생으로 돌리려는 계획은 먼저 멸종 위기에 있는

아시아 당나귀와 몽골 야생말을 북미평원에 정착

시키고 다음으로 아프리카 치타와 사자, 아시아

와 아프리카의 코끼리들을 울타리를 친 대규모

공원에 풀어 놓는 계획을 포함하는 것이다(Josh

Donlan, 2007).

2) 유사자연형 재생 사례-미국 샌디에고 동물원 
엘리펀트 오디세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빙하기 끝무렵에 해당하는

12,000년전 구석기시대에 남부 캘리포니아에 살

았던 동물들을 현생동물들과 비교해 볼 수 있도

록 만들어 놓은 일종의 생태공원이다. 엘리펀트

오디세이(Elephant odyssey)에는 각각의 동물종

들에 적합한 서식환경을 조성한 뒤 구석기시대

동물들은 모형으로 제작 설치하고 유사종인 현대

동물들을 방사하여 함께 보면서 12,000년전 이곳

에는 어떤 동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고 그들

이 왜 사라졌는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곳에

서는 컬럼비아 털코끼리와 아시아코끼리,칼이호

랑이(saber-toothed tiger)와 재규어, 아메리카 사

자와 아프리카 사자 등 멸종동물과 현생종들을

함께 비교하며 볼수 있다8)(그림 2. 중간 왼쪽).

구석기시대에 살았던 대형 포유류 짐승들의

멸종 원인은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생태계 변화,

운석의 충돌, 또는 인류의 지나친 사냥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

는데, 엘리펀트 오디세이는 관람객들에게 구석기

시대에 살았던 동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멸종

되었는지를 이해시킴으로서 환경 보존의 중요성

을 일깨우기 위한 교육적 목적을 생각하며 만든

동물원이며 생태공원인 것이다.

8) http：//www.elephantodyss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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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자연형복원, 유사자연형 재생, 인위적 재현 사례.

- 러시아평원 플라이스토세공원 위치(위 왼쪽) -야쿠트말 방목모습(위 오른쪽)

-엘리펀트 오디세이 배치도(중간 왼쪽) - 스이쵸엔 구석기아트리에(중간 오른쪽)

-노지리코유적 현장보존 모습(아래 왼쪽)과 동물모형 전시(아래 오른쪽)

3) 인위적 재현 사례 
(1) 일본 노지리코 나우만코끼리박물관

노지리코 박물관은 유적에서 발견한 코끼리

어금니화석을 기초로 약 5만년전부터 현재에 이

르는 유적 주변의 자연환경을 복원 전시하고 있

다. 유적 주변 환경은 토양층 분석에서 나온 꽃가

루 자료들을 근거로 식물상을 재구성하고, 동물

화석 출토장면을 현장에 보존하였으며, 출토화석

을 기초로 하여 동물의 실물 크기로 모형을 만들

어 야외 전시하였다(그림 2. 아래).

(2) 일본 스이쵸엔 구석기아트리에

스이쵸엔 구석기유적은 유적 출토자료를 근거

로 하여 구석기시대 식물상을 일부 야외에 재현

하고, 작은 하천 물길을 만들어 놓았다. 또한 화

석 식물종인 메타세콰이어를 조경 식재하여 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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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대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유구한 시간의

흐름을 상징하고, 구석기시대 당시 생활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석기제작장을 현장에 재현하는 등

아트리에 개념으로 전시공간을 구성하였다(그림

2. 중간 오른쪽).

4) 사례분석 종합
선사시대 생태복원 방법에서 자연형 복원, 유

사자연형 재생, 인위적 재현 사례들을 통하여 각

각의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연형 복원은 북미대륙이나 러시아 평원, 아

프리카 초원과 같은 광범위한 지역이면서 동․
식물의 분포 밀도가 낮은 곳에서 시도할 수 있으

며 자연이 스스로 생태계를 조절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연형 복원 방식에서 가

장 큰 문제는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육식동물

이나 그 아랫단계의 초식동물들을 얼마나 도입할

수 있느냐이다.

유사자연형 재생은 일정한 통제된 공간 안에

서식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동물들이 살아

가게 하며, 선사시대 동물과 유사한 종들을 대상

으로 유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

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때 식생환경의 복원방식

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

인위적 재현은 선사유적 복원 정비에서 주

로 쓰이는 수법으로, 유적 발굴성과를 바탕으

로 당시 생태환경을 인위적으로 재현하는 것

이다. 인위적 재현은 따라서 분위기 연출을 위

주로 진행되며 생태환경을 실제로 복원하는

것은 아니다.

V. 구석기유적의 정비복원과

생태공원화 방안

1.정비복원의 목표 설정

유적의 정비복원은 유적의 역사적 형성 과정

을 보존하면서 미래지향형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유적은 형성 당시의 주변 환경과 그

이후의 역사적 변천 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과

의 상호관계 속에서 보호 관리해야 한다. 또한

유적 정비는 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분위기 연출

의 과정이므로 활용 목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小林隆行, 1996). 구석기유적의

정비복원은 유적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생

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할 필요

가 있다.

구석기유적의 생태공원화 방안은 생태복원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

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유적의 입지조건에 따라

숲속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산악 동굴 또는 강변

대지에 있는 들판유적 등 주변환경 요소들이 생

태복원 방법에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구석기유적의 생태공원화를 위한 목표는 복구,

재생, 복원 등 세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생

태계 복원 수준에 따른 속성과 기능 변화의 양상

은 그림 3과 같다. 먼저 자연형복원은 원생태계

에 가장 가깝게 만드는 것으로 생물다양성이 높

고, 조성 이후 효율적 관리만으로 생태계의 기능

이 회복될 수 있는 단계이다. 두 번째는 유사자연

형 복원으로 원생태계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훼

손된 생태계를 일부 복구하기 위하여 생물종을

도입하면서 부분적으로 재생하는 수단이다. 원생

태계와는 달리 생물적 변형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인위적 재현 방법으로 생물학적으로 원생

태계를 회복할수 없지만, 무생물지역에서 물리적

변형 과정을 거쳐 훼손 이전의 생태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다.

2.복원 수준에 따른 생태공원 유형

1) 인위적 재현형 복구
인위적 재현은 구석기유적의 생태환경을 복구

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물종을 도입하는 재생이나

복원은 아니지만 유적과 주변지형, 현존식생을

보존하면서 유적 주변 경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때 구석기시대의 동물상을 모형으로 제작 전시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현장재현은 식생복

원과 동물모형 전시 방법으로 연출하며, 실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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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생태계 복원 수준에 따른 속성과 기능 변화.9)

시에서 실물전시와 영상 복원 등의 방법을 동원

하여 현장 재현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

다. 복구 수준의 생태공원조성 방법은 개별유적

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2) 유사 자연형 재생
재생 방법은 유적과 자연지형, 식생을 보존하

면서 일부 원지형과 식생을 복원하고 학습 교육

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복원 결과는

에코뮤지엄 형태로 나타난다. 규모로 보면 meso-

scale에서 시간적으로는 1만년 범위 이내의 변화

상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는 구석기 유

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유적지구 단위에 적용

할 수 있다.

3) 자연형 복원
유적을 포함하여 주변의 넓은 지역을 보존하

면서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일부 동물종을 도

입하여 생태환경을 복원한다. 앞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위 유적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선사환경을 macro-scale에

서 복원하는 것이다.

9) 정남철. 2009. 그림 3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의 목

적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VI. 맺음말

본 연구는 유적의 정비․복원에 관한 일반 이

론을 토대로 하여 선사유적의 정비․복원 특히

구석기시대 유적의 정비․복원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구석기시대는 현재와 다른

생태환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환경의 복

원을 위한 생태학적 방법과 고고학적 방법을 아

울러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

검토하면서 당시 생태환경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

가에 대한 방법론을 모색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구석기유적의 정비․복원 방법으

로 복원형 생태공원화 방안을 구상하였다. 구석

기 생태공원은 구석기시대 생태환경을 원래의 모

습대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유적 현장에서 재현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므로 구석기시대 생태 환경을 재현하기 위한

독립적인 방법론이 필요하였으며, 선사시대 생태

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연형 복원, 유

사자연형 재생, 인위적 복구 등 세가지 방법을 적

용할 수 있었다. 구석기유적의 생태공원화 방안

은 이 세가지 방법 중 유사자연형 재생, 또는 인

위적 재현 수준에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으로 나타났다.

구석기유적의 생태공원화 방안은 생태복원의

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따라 서로 다른 방법

이 적용될 수 있으며, 유적의 입지조건에 따라 숲

속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산악 동굴 또는 강변대

지에 있는 들판유적 등 주변환경 요소들이 생태

복원 방법에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

서 유적의 입지조건에 따른 방법론의 개발이 향

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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